
 

 
◆ 폐회찬송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1,2,4절 

◆ 축도 
 

    2023년 10 월 1 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10 월 예배찬양, ‘주께 감사하세’ 



 

 3. 교독문 29번, ‘시편 65번’ 낭독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 주의 뜰에 살게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 띵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 때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 Pslam 65 (Cev)  

Our God, you deserve  praise in Zion,  
where we keep our promises to you. 

Everyone will come to you because you answer prayer. 
Our terrible sins get us down, but you forgive us. 

You bless your chosen ones, 
and you invite them to live near you in your temple.  

We will enjoy your house, the sacred temple. 
You take care of the earth  

and send rain to help the soil grow all kinds of crops.  
Your rivers never run dry,  

and you prepare the earth to produce much grain.  
Meadows are filled with sheep and goats;  

valleys overflow with grain and echo with joyful songs.  
(Amen)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오타와 새소망 교회는...? 

1.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2.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3. 예수님 닮은 사랑과 섬김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라나는 교회로, 

2002년 4월, 오타와 Kanata 지역에서 시작된  

개혁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한인독립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Maybe we can find some grass to keep the horses & mules alive  
so we will not have to kill any of our animals." 

So they divided the land they were to cover,  
Ahab going in one direction and Obadiah in another. 

(Amen) 

 

1. 2023년 표어 : ‘주의 힘으로 인도하소서!’ (출 15:13) 

2. 다음 주일 대표기도 : 편홍범 집사 

3. 10월 교회 일정 

   * 8일(주) : 추수감사주일 

   * 21일(토)-22일(주) : 새소망 가을 수련회 @ 콘월 라마다 호텔 

   * 29일(주) : 종교개혁기념주일 -  도전골든벨! (마가복음)  

   * 10월 새소망 가족모임은 Cancel 됨. 
 

4. 성도소식  

   * 고미정 집사, 박정우 성도, 한국 여행 (10월 3일~31일) 
     

5. 기도제목 나눔 

   *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께 은혜 입은 교회 되기를…, 

   *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가정/사역을 위해…,  

   * 고귀란 권사님의 발목 염증이 완전히 완치되기를…, 

   *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9. 오늘의 말씀 : ‘위기 때의 두 사람!’ 
 

◆ 열왕기상 18 장 1-6절 

1.  많은 날이 지나고 제 삼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2.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 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3.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4.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백 명을 

가지고 오십 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5.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6.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 1 Kings 18:1-6 (Niv) 
After a long time, in the third year,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Elijah: "Go and present yourself to Ahab,  
and I will send rain on the land." 

So Elijah went to present himself to Ahab.  
Now the famine was severe in Samaria, and Ahab had summoned 

Obadiah, who was in charge of his palace.  
(Obadiah was a devout believer in the LORD. 

While Jezebel was killing off the LORD's prophets,  
Obadiah had taken a hundred prophets  

and hidden them in two caves, fifty in each,  
and had supplied them with food and water.) 

Ahab had said to Obadiah,  
"Go through the land to all the springs and valleys.  

 

 4. 찬송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5. 찬양, ‘왕 돠신 주께 감사하세’ 

 

 6. 찬양, ‘아침 안개 눈 앞 가리 듯’ 

 


